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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역

대최고성적을낸대한민국국가대표선

수단이 27일오후귀국했다

김상항 선수단장을 비롯해 크로스컨

트리 여자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등

선수단 본진 80여 명은 이날 오후 5시15

분인천공항에도착했다

크로스컨트리에서남자선수로는최초

로금메달을딴 김마그너스와 한국크로

스컨트리의 전설 이채원(평창군청)이 귀

국 기수를맡고피겨 스케이팅금메달리

스트최다빈(수리고)도비행스케줄을조

정해본진과함께왔다 최다빈을제외한

피겨 스케이팅과 남자 아이스하키 선수

단은이날밤OZ173편을통해귀국한다

프리스타일과 알파인 스키 선수단은

삿포로에서 추가로 훈련을 진행한 뒤 3

월 초귀국한다

지난 26일 삿포로 현지에서 미리 해단

식을 한 선수단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귀

국환영행사에참석해가족과팬들을만

난다

이번 대회 금메달 15개 종합 2위를

목표로잡았던한국은이를초과 달성하

며역대최고성적을거뒀다

금메달 16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16

개로종합 2위를차지했고메달합계 50

개로 2011년 아스타나알마티 대회에서

기록한 종전 한 대회 최다 메달(38개)을

뛰어넘었다

스피드스케이팅은 이승훈(대한항공)

이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동계아시안게

임 4관왕에 오르는 등 금메달 7개를 땄

고 쇼트트랙도 5개의금메달로 효자종

목 노릇을톡톡히했다

금메달 4개를수확한스키는스노보드

이상호(한국체대)가 2관왕에 오르며 평

창 동계올림픽 전망을 밝혔고 크로스컨

트리 김마그너스와 알파인 스키 정동현

(하이원)이각각금메달을목에걸었다

연아 키즈 최다빈은 피겨 여자 싱글

에서한국의역대첫금메달을목에걸고

이번대회대미를장식했다 연합뉴스

동계아시안게임별들 평창 미래밝혔다

한국 금메달 16개종합 2위 역대최고성적

광주 달리기교실광주일보 31절마라톤 D5 ��� ��

역사적 코스즐기면서 완주

지난 26일일본삿포로마코마나이실내링크에서 2017 삿포로동계아시안게임폐막식에서각국선수들

이국기를흔들며즐거워하고있다 연합뉴스

하나된아시아

회원간동료애를다지며 31절을기념

하는의미있는대회를즐길계획입니다

광주달리기교실(회장최성용) 회원들은

5일 열리는 31절 전국 마라톤 대회를 앞

둔각오를다지고있다

250여명의 회원으로 이뤄진 이 동호회

는올해 37명의선수들이출전한다

창단한 지 4년째지만 2시간 40분대 기

록을보유한선수를비롯 풀코스를세시

간안에완주하는 서브3 를기록한회원

들도꾸준히훈련에참여하면서대회를기

다리고있다

회원들은 특히 올 해 첫 대회로 31절

마라톤대회를택했다는점에의미를부여

했다 31절을기념하는뜻깊은대회라는

점에서다 회원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와

토요일 새벽으로 나뉘어 월드컵 경기장에

서완주를위해함께훈련해왔다

최성훈사무국장은매력적마라톤코스

를 하루빨리 만끽하고 싶다는 의욕을 드

러내기도했다 그는 만세삼창을부른뒤

518 민주광장을 비롯 광주의 역사적 장

소와 도심을 달릴 수 있다는 매력있는 코

스를 처음 달려보게 됐다면서 즐기며

완주하는게목표라고말했다

다른 회원들도 올 해 첫 대회를 계기로

동료들과함께호흡하고자신과의싸움을

통해 희열을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31

마라톤을 기다리고 있다 뛰고 나면 지치

고힘들지만무언가해냈다는성취감을느

끼게 하는 운동은 마라톤만 한 게 없다는

게이들의공통된목소리다

광주달리기교실은 지난해 순천 남승룡

마라톤 광주대구간진행했던 달빛동맹

마라톤 교류에도 참여하는 등 꾸준한 활

동을펼쳐왔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달리기교실회원들이31절마라톤대회를앞두고화이팅을외치고있다

<광주달리기교실제공>

회원 37명 매주 2회 훈련

광주 매력코스만끽기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혼다

LPGA 타일랜드에서 우승한 양희영(28)

이세계랭킹 톱 10에다시진입했다

양희영은 27일발표된여자골프세계랭

킹에서 지난주보다 3계단 상승한 8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김세영(24) 브룩 헨더슨(캐

나다)박성현(23)이각각 1계단씩 내려가

911위로밀려났다

혼다타일랜드에서공동4위를거둔전인

지(23)는세계랭킹 3위자리를 탈환했다

이대회로2017년시즌을시작한전인지

는지난주대회를쉬는동안 펑산산(중국)

에게 3위를 내줬으나 일주일 만에 자리를

되찾았다

세계랭킹 12위는각각리디아고(뉴질

랜드) 에리야 쭈타누깐(태국)으로 변함

없다

장하나(25)는렉시톰프슨(미국)과자리

를바꿔 6위로 1계단내려갔다

혼다 타일랜드에서 준우승한 유소연

(27)은 7위를유지했다

박인비(29)도 12위자리를지켰다

연합뉴스

혼다 우승 양희영 LPGA 랭킹 8위


